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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씨앗 수확, 손질 시기 놓치지 마세요”
- 인삼 씨앗은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익은 열매만 골라 수확

- 후숙 처리는 7월 중하순~8월 상순 시작해야 씨앗 껍질 잘 벌어져
 

- 시기별 물 주기와 보관 관리 철저해야 우수한 모종 생산 가능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우수한 인삼 모종을 

생산하려면 7월 중순부터 인삼 씨앗을 채취하고, 

씨눈을 틔우는(개갑*) 후숙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개갑: 미성숙된 종자 배(胚)를 후숙하는 것, 즉 발아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종자 껍질이 벌어지게 하는 것을 말함

 인삼은 보통 3년생부터 열매를 수확할 수 있지만, 뿌리 수량과 품질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주로 3∼4년생 사이 한 번만 수확한다. 4년

근을 수확할 예정이면 3년생 때 열매를 따고, 5∼6년근을 수확할 예정

이라면 4년생 때 열매를 수확한다. 열매가 한꺼번에 익지 않기 때문에 7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2∼3차례 잘 익은 열매만 골라 따는 것이 좋다. 

 수확한 인삼 열매는 과육을 제거한 뒤, 하루 동안 흐르는 물에 담가 두었

다가 그늘에서 말린다. 이후 체로 걸러 지름 4mm 이상인 씨앗만 골라 눈을 

틔우도록 한다.

 △후숙 처리 시기= 7월 중하순·8월 상순부터 11월 상순까지 약 90∼100

일간 진행한다. 후숙 처리 시기가 15∼20일 늦어지면 눈 트는 비율(개갑률)이 

약 80% 수준까지 떨어지므로 제때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숙 용기와 장소 준비= 후숙에 사용하는 용기는 씨앗 양의 8∼10배 

크기로, 서늘하고 그늘지며 물 주기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노지에 설치할 

<인삼 열매 수확>



때는 용기 위 1m 높이에 지붕을 세워 온도가 오르거나 건조해 지지 않게,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관리한다.

 △씨앗과 모래를 층층이 쌓아 보관= 용기 바닥에 자갈·굵은 모래를 각각 

10cm씩 깔고, 그 위에 씨앗 자루와 고운 모래(2.0mm)를 층층이 쌓아 보관

한다. 이때 맨 위는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굵은 모래·자갈을 덮어준다. 

다만, 쌓는 높이가 50cm를 넘으면 씨앗이 썩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30cm 이상이면 씨앗 자루를 한두 차례 꺼내 그늘에 두었다가 다시 넣어

줘야 한다. 

 △시기별 물 주기= 7월 하순∼9월 중순에는 하루 2회, 9월 하순∼10월 

중순에는 하루 1회, 10월 중순∼11월 상순 사이에는 2∼3일에 한 번 물을 

공급한다. 시원하고 깨끗한 지하수를 용기 배수구로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주되,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껍질이 벌어지면 후숙 완료= 10월 하순~11월 상순경 종자 겉껍질이 

갈색이나 흑갈색으로 변하고 틈이 벌어지면 후숙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씨앗은 파종 2∼3일 전 꺼내 씻은 뒤, 마르지 않게 보관한다. 후숙이 덜 

됐다면 20도(℃)에서 7∼10일간 더 두도록 한다. 가을에 파종하지 못했다면 

영하 2∼0도(℃)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봄에 파종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육종과 김영창 과장은 “인삼은 

후숙 시기를 놓치면 좋은 모종을 얻기 어려워진다.”라며, “제때 열매를 

수확하고 후숙 처리를 철저히 해야 고르고 건강한 모종 삼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곧 우량 인삼 생산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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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종관리

 ❍ 채종연근: 3년생부터 가능하나 3∼4년생에서 1회 채종을 원칙으로 함

  - 4년근 수확 목적 시 3년생에서, 5∼6년근 수확 목적 시 4년생에서 채종

 ❍ 개체선정기준: 줄기가 굵고 잎의 길이·폭이 길며, 수가 많은 개체

  - 다경개체(줄기가 여러 개인 식물체)는 생육이 양호한 줄기 1개만 남기고 

나머지 꽃대는 제거

 ❍ 채종시기: 7월 중순∼하순, 2∼3회에 걸쳐 성숙된 열매만 선별 채종

 ❍ 채종 종자의 처리: 과육 탈피기로 과육 제거 후 흐르는 물에 1일간 

침지, 그늘 건조 후 체로 걸러 4mm 이상 종자만 선별해 개갑처리에 사용

□ 개갑(종자 후숙)처리

 ❍ 개갑 시기: 7월 중하순∼8월 상순 시작, 11월 상순까지 약 90∼100일 소요

  - 시작 시기가 늦어질수록 개갑률 현저히 저하 → 적기 준수 필요

 ❍ 개갑 장소: 15∼20℃ 서늘하고 그늘진 곳, 물주기 편리한 곳에 설치

  - 노지 설치 시 용기 위 1m에 지붕 설치하여 온도 상승·건조·빗물 유입 방지

 ❍ 개갑용기: 구멍 뚫린 플라스틱 용기, 시멘트 통 등 종자량의 8∼10배 크기

  - 플라스틱 용기는 열전도율이 높아 온도 상승에 유의

 ❍ 층적매장 방법: 용기 바닥에 자갈 10cm, 굵은 모래 10cm를 깐 후, 

종자 자루와 가는 모래(입자 2.0mm, 3cm 높이)를 반복해 

시루떡 모양으로 매장, 상단은 굵은 모래·자갈을 각 10cm로 

덮어 수분 증발 방지

  - 매장층 50㎝ 초과 시 수분 과다·산소 부족으로 종자 부패 우려

  - 매장층 30cm 이상일 경우, 개갑 기간 중 9월에 종자 자루를 꺼내 그늘에서 

한나절 보관 후 재매장



<종자의 층적매장 방법과 모식도>

❍ 시기별 물주기

  - 7월 하순∼9월 중순: 1일 2회

  - 9월 하순∼10월 중순: 1일 1회

  - 10월 중순∼11월 상순: 2∼3일에 1회

  - 배수구로 물이 흘러나올 정도로 충분히 관수하되 용기 내 물 고임 방지, 

배(씨눈) 생장 적정온도(15∼20℃) 고려해 지하수 등 차가운 물 사용 권장

❍ 개갑완료 판정,(싹 틔울 준비 완료) 보관

  - 11월 상순경 겉껍질이 갈색·흑갈색으로 변하고 틈이 벌어지면 개갑 완료

  - 파종 2∼3일 전 종자를 꺼내 세척 후 건조하지 않게 보관

  - 개갑 미흡 종자 발견 시 20℃에서 7∼10일간 추가 개갑 처리

  - 가을 파종 불가 시 −2∼0℃ 저온저장고에 보관했다가 이듬해 봄 해빙 

직후 파종(발아율 다소 저하 가능)


